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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돌 맞은 한글 점자, 새로운 일상 준비한다
- 11. 4.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와 함께 11월 4일(목) 오후 2시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을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다만 국가애도기간임을 고려해 

행사를 축소하고 묵념을 통해 추모할 계획이다.

  ‘한글 점자의 날(11월 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이 한글 

표기를 점자로 쓰고 읽을 수 있도록 고안한 6점식 점자 ‘훈맹정음’을 발표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글 점자, 일상 속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행사 진행

  올해 기념식은 한글 점자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소망을 담아 ‘한글 점자, 일상 속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개최한다. ▲ 일제강점기 송암 박두성 선생의 문화 독립 의지와 애맹정신에서 

시작된 한글 점자 소개 영상 상영, ▲ 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 시상 등을 진행한다.

  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로는 ▲ 시각장애인의 재활·자립에 기여한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의 부기동 씨, ▲ 점자교과서와 점자도서 제작 지침 

개발 연구에 기여한 성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의 서승희 센터장, ▲ 점자 

교재 제작, 온라인 점자학교 개설 등 점자 교육에 힘쓴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 과장을 선정해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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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념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글 점자의 날’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점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글 점자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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